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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감사위, 북(北) 오물풍선 피해 시민에 대한 지원 방안 길 터줘

- 6. 19.(수) ‘북한의 오물풍선 피해 지원방안’을 ‘적극행정 사례’에 해당하여 인용 의결

-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동 사안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부여

□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6월 19일(수) 제12차 감사위원회의에서 ‘북한의 오물

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지원’ 안건을 ‘적극행정 사례’에 해당하는 것으로

인용 의결하였다고 밝혔다.

○ 이는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에서 지난 5월말에서 6월초 북한의 오물풍선

살포로 발생한 시민 피해를 적극행정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

사전컨설팅 신청에 따른 것이다.

○ 사전컨설팅이란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

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로,

감사위원회에서 인용된 결정을 따르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

책임을 묻지 않는다.

□ 이번 인용 의결은 북한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 지원에 대해 전국

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면책이 부여된 사례이다.

○ 감사위원회는 이번 안건이 불명확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한다는

점에서 적극행정 면책 요건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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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사전컨설팅에서 인용되어 면책이 부여되면 서울시 감사뿐만 아니라

감사원 감사에도 면책 효과가 적용된다.

□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“일선 공무원들이 안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

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되는 방법을 찾을 때 적극적으로 일하고

싶어하는 조직문화와 시민들로부터의 신뢰가 형성된다”고 하면서,

“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‧

확대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